
속된 말이긴 하지만 지금도 건설 현장 공사판을

‘노가다판’이라고 하고, 토목 인부들을‘노가다패’라

고 한다. 좋은 속어는 아니지만‘노가다’란 말이 이

방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노가다는 일

본말 도가다(トカタ)가 한음화(韓音化)한 것이다. 그

런데 이제는 노가다가 국어사전에도 올라 있는 우리

말이 되어 버렸다. 쌀 한 가마니, 콩 한 가마니 등에서

의‘가마니’가 일본말 가마즈에서 완전히 한어화(韓

語化)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노가다=모군’, 농사꾼에서 공사판 일꾼으로

노가다는 토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일꾼들을

낮게 부른 말이다. 그러니까 토목이나 건설 기술자들

밑에서 그날그날 잡역을 하는 인부들이란 뜻인데 이

것이 일반 세상에서는‘행동이 거칠고 성격이 불량한

사람’을 빗대어 부르는 말로 통용되는 데 문제가 있

다. 단순한‘공사판 노동자’에서‘행동과 성질이 거칠

고 불량한 사람’이란 상징어적인 딱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도가다란 말이 나온 일본에서도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가다가 탄생되는 과정

에 특수한 사회 현상이 배경에 깔려 있다. 근대 개화

이후 대형 토목 공사가 시작되면서 우리 땅에서는 모

군(募軍)이라는 집단이 생겨난다. 항만을 건설하고 철

도를 놓아 가면서 공사 현장에서 품삯을 받고 일한

사람들이다. 이러니까‘노가다=모군’이요, 이런 모군

들은 농사꾼에서 공사판 일꾼이 된 사람들이다. 따라

서, 이들의 등장은 농본 사회의 봉건 질서를 침해하는

근대적 노동 집단의 새로운 도전으로 비춰졌을 것이

다. 실지로 그들은 봉건 사상의 낡은 질서, 부패하고

무능한 왕조 관료 사회에 직접 몽둥이로 저항한 집단

이다.

철도 모군패에 짓밟힌‘사또 행차’

1904년 6월 9일자⌜황성신문⌟을 보면 철도 모군

패들이‘원님 행차’까지 몽둥이 찜질을 하는 파격적

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경상도 금산(金山) 군수 이

해성(李海成)이 그해 4월 7일(음력) 대구 관찰사를

찾아가 행정 사무를 보고한 뒤 그 이튿날 임지인 금

산(지금의 김천 지방)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말하자

면 사또 행차가 났다. 

이러한 행차가 있을 때는‘에잇, 물렀거라’, ‘섰거

라’하면서 길가는 사람들을 금잡인(襟雜人)하여 청

도(淸道)를 하는 군노 사령배가 뚜뚜 나팔을 불며 깃

발을 세우고 신바람이 난다. 백성들은 이런 사또 행차

를 잘못 만나면 육모 방망이나 얻어맞기 일쑤니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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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거나 길바닥 아래로 납작 엎드려서 소리개에 놀란

꿩 새끼처럼 고개를 처박고 있어야 한다. 사또 행차는

이렇게 위엄을 과시하는 극치요, 또 나라 벼슬아치들

이 부린 관권지존(官權至尊)의 깃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행차가 칠곡군 도곡점(刀谷店)에 이르렀을

때다. 웬놈이 이런 사또 행차가 들이닥치는 데도 길바

닥에 비스듬히 자빠져서 긴 담뱃대를 뻑뻑 빨고만 있

다. 양산군(梁山郡)에 사는 철도 패장(牌長) 홍명선

(洪明善)이란 십장이었다. 〈梁山郡居 洪明善이 謂以鐵

道牌長하고路頭店舍에橫竹長臥하야…〉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놈이 있나. 사또 행차가 오

면 얼른 주둥이에서 긴 담뱃대부터 뽑아 쥐고 납작

엎드려야 할 텐데 이놈은 자빠진 채로 눈을 말똥말똥

뜨고행차를쳐다보고있다.

그래서 사령배가‘불공스럽다’고 꾸짖자 홍패장은

벌컥 화를 내더니‘이 놈이 아직 모군패 맛을 못 봤

구만’하면서담뱃대로사령배를후려쳤다.

〈官隷가 責以不恭則 洪漢이 發然大怒하야 以其煙竹

으로揮打郡隷하고…〉

그가 300여 명의 철도 모군패를 불러들여(招集 日

人役夫 數三自名) 사또 행차를 묵사발 내는 싸움이

벌어졌다. 사방에서 벌떼처럼 몽둥이를 휘두르며 덤벼

드는데 박남이라는 놈은 사또가 타고 있는 가마를 몽

둥이로 후려쳐 부수고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또까지

끌어내 탕건과 관복(官服)을 찢었다. 그때 일본 사람

수십 명도 합세해서 군수 이해성을 땅에 자빠뜨리고

박달나무 몽둥이로 사정없이 쳐서 반죽음을 시켜 놓

았다. 이래서 관노 사령배들은 피 범벅과 흙 범벅이

된 채개맞듯이맞고뿔뿔이도망쳤던사건이났다.

〈就其中 役夫 朴南者가 打破郡守 所乘轎子하고 曳

出郡守하야裂破巾宕及衣服하며…〉

왕조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민중 저항이다.

그런데 바로 근대적 철도 공사판 현장에서 이런 노동

집단이나타나기시작한것이다.

노가다패의 부랑성과 불량성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건설 공사장 일꾼 집단이 새

로 형성되면서 생긴 사회 변화는 크게 주목되는 현상

이었다.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나이(長幼有序) 사회에

서 미풍양속이 유지되던 것이 수백 또는 수천 명씩

모여 노동 집단을 이룬

모군패의 등장으로 무너

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 집단의 불량성(不

良性)과 부랑성(浮浪性)

은 점차 낡은 왕조의 관

권에까지 폭력으로 저항

하며 억압된 울분을 쏟

아냈지만 이미 왕조의

무능한 관료 사회는 이

것조차 누를 힘이 없어

져버렸다.

그래서 농사꾼처럼 붙

박아 살지 않고 공사판

을 따라 떠도는 노동 품

삯꾼과 1년 머슴살이의

새경이 아닌 그날 그날

의 품삯을 받는 일당 노

동자들이 노가다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방에

서 모여든 사람, 낯선 사

람, 고향을 떠난 사람, 아

니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떠도는 이들은‘능력(힘)’위주의 새로운 질

서를 형성하였고 내놓고 왕조 질서에 저항했다.

‘엉헤야 엉헤’, 목도질로 중노동을 하면서 밤에는

일본식 화투(花鬪)로 짓고땡 놀음을 했다. 거의 다 떠

돌이요 홀아비패들이라 이들을 노리고 공사 현장에는

낭자군계집들이 모여들었다.

“아무 동네에 가서 과부 좀 보쌈해 와야겠어. 언제

까지나 골마리 까고 이나 잡는 홀아비 용개질로만 살

수야있나.”

“맨입으로는 안 되지.”

“누가 맨입으로 업어와 달라고 했나? 그 동네 껄렁

패 왈짜들에게는 이미 술 많이 받아 주고 귀를 짜 놓

았으니까 오늘 밤 너희들이 가서 업어와 버려라.”

그때는 과부가 된 여자도 일부종사(一夫從事)다. 그

래서 개가(改嫁)를 못하고 혼자 사는데, 이런 여자는

철도 모군을 시켜 밤에 업어오는 풍습이 성행하고 있

었다. 이것이‘과부 보쌈’이다. 한밤중에 과부를 보자

‘노가다’는 일본말‘도가다’에서 유
래한 말로 본래는 공사판 노동자란
뜻이었으나 행동이 거칠고 성격이 불
량한 사람을 빗대어 쓰는 말로 통용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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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루에 넣어 거꾸로 업고서 도망 오는 것인데 혹

시 그 문중이나 동네 사람들과 패싸움이 날 때도 있

다. 그래서 몽둥이질 잘하고 얼굴을 모르는 부랑자들

인모군패들이보쌈꾼으로는안성맞춤이었다.

또 모군패들이 관청에 침입하여 죄수를 빼오는 폭

력 행사도 했다. 외상 술값도 떼어먹고, 아무 동네나

들어가서 닭이나 개를 보이는 대로 잡아먹는 무법 행

위도 예사로 했다. 철도 공사 노선(路線) 구획 안에

들어 있으면 양반집의 누대 선산에 모셔져 있는 묘를

서슴없이 파고 산을 허무는 일도 그들이 앞장서서 했

다. 이러니 기존 질서와 미풍양속을 깨는 노가다패는

반사회적인왈짜집단이었다.

경부철도 모군 시대의 노가다와 사회 변화상

그러나, 이런 모군 사회의 등장을 왕조의 힘없는 질

서로는 통제할 수가 없었다. 모군이 러일전쟁(1904

년)이란 커다란 전시 체제 때 동원된 인력인 데다가

막강한 일본 군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조선의 왕조 권력이 쩔쩔매는 일본이 눈앞에 있

었던 것이다. 노가다패들은 러일전쟁 때문에 급속히

철도를 건설해야 했던 특수 사정 때문에 일본 군부의

비호를받았다. 

그러니까 모군은 러일전쟁 때 일본 군부로 편입된

다는 의미의 역부요, 그래서 특수 신분처럼 행동해도

그런 불법과 무법이 묵인되었다. 

당시 경부철도와 경의(京義)철도는 병력 수송과 군

수 물자 수송상 똥 마려운 강아지 새끼 날뛰듯이 공

사를 서두르는데, 그 노동 인력을 일본 본토에서 모두

조달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력을 조달

해야 하는데 한국 백성들은 농사일이 바쁘다는 핑계

를 대고 쉽게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일당을 선금으로 주면서 모군을 뽑았다. 1904년 8

월, 경부철도 건설에 주된 역할을 했던 일본인 토목회

사 오쿠마구미(大倉組)에서는 서울 종로 길거리에 이

런 방문을 내걸었다.

품삯은 매일 한화(韓貨)로 1원 50전씩 준다.

응모자는 가족 생계비로 5원씩을 먼저 준다.

출역지(出役地)는 평양 이북 지방이다.

계약당일부터출역일까지는회사에서밥값을준다.

출역지까지내왕하는기차는공짜로타고다닌다.

인부는 각자가 자기가 짊어질 지게를 준비해야

한다.

인부 50명 이상을 모집해 오는 자에게는 한 사

람에 한화 50전씩을 주고, 100명 이상 모집해

오는 자에게는 한 사람에 1원씩을 보수로 준다.

인부 50명을 거느린 50인장(五十人長)의 하루

품삯은 2원이다.

모집 기간은 8월 20일까지이고 모집 인원수는 1

만명까지만 한다.

그때 합자회사 오쿠마구미 경성출장소는 남대문 안

일본군 병참사령부에 사무소를 내고 있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모군에만 들어도 대단한 특권을 행사

했던 시절이다. “고양군(高陽郡) 철도감부(鐵道監部)

통역배인 이갑(李甲), 박춘화(朴春化), 박용채(朴用采)

등이 외국인(日本人)을 믿고 민간 작폐가 많으니 금

지해 달라.”우리 정부의 외무부가 일본 공사관에 이

렇게 조회를 하니까 그들은“공사 청부자인 飯田組

통역이지 철도감부가 아니니 한국 정부가 직접 엄벌

하라”고 회신을 보낸 일도 있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경부철도 모군 시대의 노가다

풍속도가 왕조 말 사회상 변화의 한 자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산업의 발전에 온몸으로
기여해오신원로건설인선배들
의 정열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
립니다.
이제는 우리 건설업의 역사

도 제대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이기억하고계시
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야
사, 비화 등을 찾고 있습니다.
사나이들의거친숨소리와뜨거
운 땀방울, 그리고 의리와 배
신… 등 그 어떤 이야기도 좋
습니다. 채택된 이야기에는 소
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기대합니다.

격동! 건설 반세기

경부철도 시대 철도 모군패들은 봉건
질서와 부패하고 무능한 왕조 관료 사
회에 직접 저항하기도 하였다. 사진은
수풍댐건설공사현장.


